
중국의 기업소득세 단일화  

- 제10회 전인대 5차 회의에서 통과 

중국의 국회(國會)라고 할 수 있는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

大會) 5차 회의에서는 기업소득세 초안(企業所得稅 草案)이 심의ㆍ통과되었다. 

초안에는 중국기업과 외자(外資)기업의 소득세율을 25%로 통일한다는 것이 

담겨져 있다. 이 회의에서 재정부장(財政部長-우리나라의 장관)은 “1970년대

말에 개혁개방(改革開放)이 시작된 후로, 외자기업에게 중국기업과는 다른 세

제(稅制)를 채용해 왔다. 이 조치는 외자기업유치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

을 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다. 

2006년말 시점에서 그동안 인가(認可)되어온 외자기업은 전국에 59만 4천

개사나 되며, 운용(運用)된 외국자본은 6,619억 달러로 되었다. 또한 2006년에 

외자기업의 납세액은 7,950억 위안으로 전국 총세수의 21%를 차지하였다. 

사회주의 시장경제(社會主義 市場經濟)가 어느 정도 완성된 지금, 중국의 

경제와 사회에는 극적(劇的)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중국 내 시장은 한층 더 개방되었다. 중국기업도 세계경제기구에 

가입되어, 경쟁은 더욱 심해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기업과 외자기업

에게 다른 세제를 계속 적용하게 되면, 중국기업은 불공평한 경쟁에 끌려들

어가게 되며, 또 단일화(單一化), 룰(rule)화, 공평한 경쟁이라는 시장환경의 

확립도 어렵게 된다. 

재정부장은 “현행 소득세율에서 중국기업과 외자기업이 기본적으로 똑같



이 33%인데, 일부 특수분야의 외자기업에게는 24% 또는 15%의 우대세제(優

待稅制)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이익이 낮은 중국기업에게도 27% 또는 18%

의 우대세제를 적용하고 있다. 세(稅)의 카테고리가 다양하므로 많은 기업에

서 표면(表面)세율과 실제세율에서 괴리(乖離)가 생기고 있다. 그러므로 세율

은 중국기업이나 외자기업을 가리지 않고 단일화하여야 한다.” 고 말하였다. 

재정부장의 말에 따르면, “초안에서는 새로운 세율을 25%로 정하였다. 중

국기업의 세부담은 줄이고 외자기업의 세부담 증가를 가급적 적게 하였으나, 

재정의 감수(減收)는 허용범위 내로 조정하고 더욱이 여러 외국, 특히 주변국

의 세율을 고려하는 등 여러 요소들의 밸런스(balance)를 유지하며 결정하였

다.”고 한다. 

기업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는 세계 159개국이나 지역의 평균세율은 28.6%

이고 중국의 주변 18개국의 평균세율은 26.7%였다. 초안의 세율 25%는 국제

적으로는 중의 하(中의 下)의 레벨(level)이라고는 하나 경쟁력의 향상에도 외

자기업 유치에도 유리한 숫자이다. 

새로운 세법이 실시되면, 중국기업에게는 세부담이 가벼워지는데, 외자기

업에게는 약간 증세로 되며, 고참(古參)기업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우대기

간을 두었으므로 생산이나 경영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 

재정부장은 “안정된 정치, 양호한 경제, 넓은 시장,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비즈니스 환경이나 정부 서포트(support)의 끊임없는 개선만이 외자를 끌어들

인다는 것은, 여러 나라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며, 세(稅)의 우대는 하나의 

측면에 불과하다. 새로운 세법을 실시하더라도 외자기업의 유치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봐서 법정세율은 인하하고, 공제기준(控除基

準)은 인상하였다. 2008년에 새로운 세법이 실시되면, 재정은 930억 위안(元) 



감수된다. 중국기업의 소득세 감수가 1,340억 위안, 외자기업의 소득세의 증

수(增收)가 410억 위안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하였다. 동방국제집단유한공사

(東方國際集團有限公司)의 동사장(董事長)이며, 전인대 대표는 “세율의 단일

화는, 모두 같은 스타트라인(start-line)에서 경쟁할 수 있으므로, 많은 국유(國

有)기업에게 복음(福音)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율이 인하되면 기업은 더

욱 많은 수익을 재생산이나 연구ㆍ개발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

하고 있다. 

근년(近年)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세율의 단일화를 주장해 온 길리공고(吉利控股)의 동사장인 전국정협(政協) 

위원은 “초안에는 하이테크(high-tech)기업 및 환경보호, 자원절약 등에 투자

하고 있는 기업에의 우대세제(優待稅制)가 다루어져 있다. 이에 따라 산업구

조의 개혁도 촉진될 것이다. 그 외의 실시 세측이 어떻게 추진될지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세계에서 두 개의 가장 큰 비즈니스여행 서비스기업의 하나인 칼손 왜곤

리 트래블은 최근 중국사업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겠다고 발표

하였다. 동사(同社)의 사장은 “중국에서의 매상(賣上)은 5년 동안에 7.5배로 

늘었다. 34%의 연성장률도 세계 여러 지사(支社) 중에서는 최고이며, 우리들

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세율보다도 현재의 고객 중에서 중국기업의 

비율이 2%인데 앞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이냐가 당면한 과제로 되어있

다.”고 말하였다. ♣ 

 


